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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멋진 부자를 보았습니다.  환갑을 넘긴 이 부자부부는  우리에게 보도된 전형적인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부자 부부는 사울에서도 가장 고급지대라고 알려진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고급차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경영하시는 사업도 불경기에 상관 없이 성업중입니다. 제가 이 부부를 멋진 부부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따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검하고 겸손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알려지지 않게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을 가까이에서 관찰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이분들보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거나 있어도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모나 파출부를 두고도 남을 부를 갖고 있지만 이분들은 파출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분다 일찍 기상을 사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이분들은 매일 아침 남편되시는 분은 집안의 곳곳의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을 빼지 않고 진공청소를 합니다. 그 동안 부인은 영양제가 담쁙 들은 간이 조식을 준비하여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인은 곧 바로 운동을 하러 나가시고 남편은 앞치마를 둘르고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가까운 회사의 회장으로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동안 부인은 뜻이 맞는 친구분들과 함께 양노원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방문하여 식사도 대접하고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저는 고국에 머므는 동안 이 멋진 부부가 한 노인 단체를 찾아가서 특급 식사를 케더링하여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은 모처럼 좋은 음식을 잡수시고 흐뭇해 하였습니다. 그 때 그곳에 차려진 음식은 제가 본 어떤 부페식당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준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자시면서 즐거워 하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70을 넘겼지만 이 멋진 부자부부는 사믓 만족해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업상의 이유로 고급 자가용을 갖고 있고 본인도 운전 면허를 갖고 있지만 자가용을 거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소유한 그 자가용의 주행거리는 1만 5천 킬로도 되지 않았습니다.전철을 타고 다닐 수있는 길에 구태여 자가용을 몰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급의 부인들은 파출부에게 집안살림을 맡겨주고 골프를 치거나 고스톱을 친다는데 이 멋진 부자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강의하는 강의를 들으려 갑니다. 매일 처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강의가 서울에는 많다고 하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저녁에 부부가 집에 돌아 오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부인과 남편을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경험을 밤이 깊도록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부들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다정이 대화하는 그 들의 모습은 다정히 쿠글대는 한쌍의 비들기와 같았습니다. 대화 도중에 그들은 미국과 서울에 흐터져 있는 여덟명의 손자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손자녀들이 자잘거리면서 전하는 하루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부부는 황홀한 행복감에 젖는듯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을 노래처럼 합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돈이나 물질이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 아니라고 다짐을 하면서 슬하에 건강한 자녀와 손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멋진 부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부의 자녀들이 모두 빗나간 길을 걷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며 그중에 한 자녀도 공주병이나 왕자병에 물들어 있지 않고 타에 누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남편은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과 표창도 받았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으며 여러 봉사단체에 관련되어 있지만 겸손한 태도와 마음씨 때문에 주위의  정치인, 사회인사, 및 종웝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부자 부부이었습니다.   끝

